
면 세 물 품 을 구 입 하 는
외 국 인 여 행 자 분 들 께
1.면세 구입하는 물품은 구입자 본인이 확실히
국외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 면세 물품은 선물 등으로 국외에 가지고 돌아갈 목적으로 구입하는 분만 구입 가능합니다.
 사업용 또는 판매용, 기타 전매 목적이나 SNS 등에서 의뢰를 받아 제3자를 위해 면세 물품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 면세 구매 시 면세점에서 면세 판매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울러 면세판매대상자는 ‘단기 체류’, ‘외교’, ‘공용’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
등에 한합니다.

 면세로 물품을 구입 후 면세이용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재류자격을 ‘단기체류’가
아닌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했을 때 등) 면세이용대상자가 아니게 된 때의

 주소 또는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이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여권 등을 제시해 주십시오.
● 이 안내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출국 시 세관에 여권 등과 구입 물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권 판독기 등여권 등

제시

공항 또는 해항

세관에서 면세 물품의 소지 여부를 검사
※면세 구입한 물품이 다량일 경우 세관 검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항공기 또는 선박 탑승 수속을 진행해 주십시오.

3.출국 시에 면세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소비세를 징수합니다.

 출국 전에 양도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면세 구입한 물품을 출국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처벌(１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 출국 시 세관에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수출 확인을 받는 절차(소위 ‘별송
취급’)는 2025년 3월 3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날짜까지 구매한 상품이라면
같은 해 4월 1일 이후에 별송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송 취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행 가방 등에 넣어 ‘수하물’ 처리 할
경우에는 항공사에 맡기기 전에 반드시
세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2025년 4월 개정）
일본국 세관국세청


